
제주특별자치도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

타났다. 반면 무주택 가구도 전체 가구

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

를 보였다.

18일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 1712만3000호 중 개인이 소

유한 주택은 1496만4000호로 87.4%를

차지했으며, 개인 소유 주택은 전년 보

다 44만3000호(3.0%) 증가했다.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132

1만7000호(88.3%), 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소유한 주택은 174만7000호(11.7%)

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

67만명으로 전년 보다 35만9000명(2.7

%) 증가했다.

지역별 주택 소유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63.2%), 경남(61.9%), 경북(60.0

%)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서울(49.2

%), 대전(53.6%), 세종(53.6%)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2016년(55.0%)과 비

슷한 55.1%로 14위권이었다.

제주지역 주택 소유자수는 16만8750

명인 가운데 전년 대비 주택 소유자수

증감률은 세종 19.6%, 제주 5.1%, 충남

5.1% 순이었다. 이 중 남자는 9만5000

여자는 7만3000명으로 2016년에 비해

나란히 4000명씩 늘었다. 16만8750명

중 1건 소유는 13만4835(제주시 9만84

12명, 서귀포시 3만6423명)명으로 79.9

%를 차지했으며, 2건 2만5156명(1만80

29명, 7127명) 14.9%, 3건 5044명(3593

명, 1451명) 3%, 4건 1374명(989명, 385

명) 0.8%, 5건 이상 2341명(1851명, 490

명) 1.4%였다.

제주지역 24만215(제주시 17만5447

호, 서귀포시 6만4768호) 가구 중 주택

소유가구는 13만2246가구(제주시 9만5

805가구, 서귀포시 3만6441가구)이며,

무주택가구는 10만7969가구(제주시 7

만9642, 서귀포시 2만8327)였다. 무주

택은 전체 가구의 45%로 서울(51.6

%), 대전과 세종(46.4%)에 이어 네번

째였다.

주택 소재지별 소유자의 거주지 현

황을 보면 제주지역은 19만2403호(제

주시 13만6888호, 서귀포시 5만5518호)

중 관내는 17만1283호(제주시 12만462

9호, 서귀포시 4만6654호)이며, 외지인

(타시도) 소유주택은 2만1120호로 11%

를 차지했다. 외지인 소유주택은 제주

시가 1만2256호로 9%를, 서귀포시는 8

864호로 16%를 차지했다. 외지인 소유

주택의 소유자 거주지 현황을 보면 2

만1120호 중 서울 강남 800여호(3.6

%), 경기도 성남(3.4%과 고양시(3.1%)

가 각각 700여호씩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지역 및 주택 소유 물건수별 가

구 현황을 보면 2건 이상 주택 소유 가

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 33.7%,

세종 32.2%, 충남 30.9% 순으로 나타났

다. 이 중 서귀포시는 34.6%를, 제주시

는 31.9%를 차지하면서 시지역에서 각

각 3위와 5위를 기록했다. 1, 2위는 서

울 강남구와 서초구, 4위는 종로구였다.

2016년 대비 2017년에 소유주택 총 자

산가액이 증가한 사람은 978만7000명이

며, 증가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83.1%

를 차지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12만8400

명중 5000만원 이하는 11만6900여명으

로 91.1%를 차지했다. 5000만~1억원 이

하는 5100여명(4.0%), 1억~3억원 5200여

명(4.1%), 3억~5억원 700여명(0.6%), 5

억원 초과 400여명(0.3%)으로 확인됐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치과의사신협(이사장 신용래)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치과 신기술

의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제주치과의사신협은 지난달 29일 중

국의 국영기업인 장수 제루이 과학기

술그룹 유한회사 (이하 제루이 그

룹 )와 이지크라운(EZ CROWN 의

55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6

일 밝혔다.

제주치과의사신협은 제루이 그룹

과 지난 2월 처음 교류한 이래 약 9개

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마침내 본 계

약 체결에 성공했다.

제주치과의사신협은 제루이 그룹

과 함께 이지크라운 을 비롯, 임플란

트(위드웰 대표 전만휴)에 대해 중국

내에서 인허가 취득 및 제품 판매를 해

나가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치과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

이다. 제루이 그룹 은 향후 치과용 제

품을 제주치과의사신협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판매하기로 했다.

이지크라운 (EZ CROWN)은 나사

나 시멘트를 쓰지 않고 임플란트에 결

합시키는 신기술이 적용된 임플란트보

철 시스템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번거로운 과정이나 고통 없이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용이하

고 크라운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아 심

미적으로도 우수하다.

부산대학교 보철과(허중보 교수),

삼원DMP(대표 채희진), TM덴탈(대

표 박고춘)이 공동 개발해 5년간의 임

상을 거쳐 지난해 출시됐다고 제주치

과의사신협은 설명했다. 조상윤기자

제주산 당근과 무가 내년부터 농산물

재해보험에 포함돼 농가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는 제주 당근과 월동무를 포함한 5개

품목을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작

물재해보험 품목은 총 62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정부는 2020년까지 67개 품

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산 당근과 무는 17년 동안 농작

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았

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집중 호우만 내리면 경작지가

침수되고, 농작물 유실의 피해를 자주

입어 구좌 성산 표선 등의 지역 농가

들은 매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재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농가들은 당근과 무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

구해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10월 하반기 업

무보고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

주산 당근 및 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

험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

양가격이 4개월째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

계 분석한 2018년 10월말 기준 민간아

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당 평

균 분양가격(이하 ㎡당 평균 분양가

격)은 328만 5000원으로 전월대비 0.84

%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7.42% 상승

한 수치다.

전국 17개 시 도 중 전월대비 9개 지

역은 상승, 4개 지역 보합, 4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98만 5000원

으로 전월대비 3.63% 상승했고, 5대광

역시 및 세종시는 0.66% 하락, 기타지

방은 0.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 평균 분양가격 분석결과, 전월

대비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5㎡

초과 102㎡이하(4.60%), 전용면적 102

㎡초과(2.59%) 순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는 총 1만7521세대로 전월(8989세대)

대비 95% 증가, 전년동월(1만4605세

대)대비 20% 증가했다.

제주지역인 경우 333만4000원으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지난해 같은기간 3

22만2000원에 비해 11만1000원 올랐다.

60㎡초과~85㎡이하는 335만6000원,

85㎡초과~102㎡이하는 322만6000원, 1

02㎡초과는 299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올들어 1월 363만6000원

을 시작으로 2월 382만9000원, 3월부터

6월까지 392만5000원을 기록한 뒤 4개

월째 333만4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

는 142.4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지난해

같은기간(137.7)에 비해선 3.45% 높았

다. 대구(152.2) 부산(14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

양세대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

or.kr) 또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6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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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 3개 숫자 일치

로또복권 <제833회>

▶(주)이마트 제주점=22일 개점 22주년을 맞는 (주)이마

트 제주점(점장 서혁진 사진)은 선진 유통 시스템으로

제주지역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감귤과 은갈치 광어 당근 감자 삼다수 등

제주 특산물을 전국 160여 개 지점에서 판매하면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전국 최대 판매 유통업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6차산업 안테나숍을 운영해 제주 특산품의 판로 확보

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혁진 점장은 소외계층 봉사와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친

화활동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 제주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차별화

된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729-1234.

▶한성종합건설=22일 창립 21주년을 맞는 (주)한성종합

건설(대표 이재형 사진)은 기계설비업 및 주택 건설 전

문업체로, 내실 있는 경영과 함께 책임 성실 시공을 통해

업계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주)한성종합건설은 도내 곳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재형 대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칙

과 신뢰가 바탕이 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

다 며 앞으로도 고품질 기술력과 완벽한 공사 수행에 더욱 주력할 것 이

라고 말했다. ☎745-363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금주(11월 19일~11월 25일)의창립기념일 <창립일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주)이마트 제주점

(주)한성종합건설

서혁진

이재형

1996년 11월 22일

1997년 11월 22일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제주 다주택소유 비중 높고 무주택도 많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 감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와 (사)제주감귤연합회

(회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촘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우다, 감귤 Story 라는 주제의 감귤
홍보관을 운영했다. 사진=농협제주지역본부 제공

통계청, 행정자료 활용 2017년 주택소유 통계


